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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과학기술에서의 성(性) 평등 : 「APEC 性과 과학기술 특별작업반」활동 

박은진1) 

1. 性과 과학기술의 관계? 

한국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생 중 46%가 여학생이지만 석사나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면 여학생의 비율이 33%, 18%
로 줄어든다. 공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학부 7%, 석사 5%, 박사과정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새실험실은 여
학생은 안 받는다든지 우리 과는 여자 교수 안 뽑는다는 식의 공공연한 여성 차별적인 문화와 담론이 횡행하는 곳이 
한국의 공과대학이다. 공학분야의 여성교수 비율을 1.5%에 불과하다.(홍성욱 1998) 이러한 통계는 한국이나 제3세
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학부, 대학원, 연구소, 교수 순으로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자연과학 방면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큰 폭으
로 그 수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분야에서 남성을 선택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인 
집단내 특히 공학분야에 이렇게 커다란 성별 차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자대학원생의 생애주기상 특수
성과 맞지 않은 실험실의 일과 때문인가(실험실의 상황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젊은 여성들의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하정옥, 1997) 

APEC ISTWCT내의 성과 과학기술특별작업반(Ad Hoc Group on Gender and S&T)은 현존하는 과학기술의 남
녀차별의 실상을 인식하고 현실정책적으로 이런 상황을 완화하거나 평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
경을 가진 회원국 대표들이 모색해보는 장이다. 이 글은 APEC의 성과 과학기술 특별작업반에서 지금까지 다룬 문제
들과 권고사항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性'의 개념은 생물학적 性과 다른, 사회적으로 규정
된 男性性과 女性性, 즉 gender를 말하는 것이다. 아래의 제2 절은 1996년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 지역협력에 대
한 APEC 각료회의 "Open Ideas Forum"에 캐나다 대표가 토의자료로 제출하여 「성과 과학기술특별작업반」의 활
동방향을 제시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2. 지식기반경제에서 성과 과학기술 : APEC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 지식기반경제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원천은 물적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이다. 혁신의 재료와 고도의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데도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세계시장에서 숙련요구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날
로 새로워지는 경제는 개인, 기업, 단체, 정부가 계속 학습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신선한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생
산이 장려된다. 시장에서 생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육성·개발·보상이 필요하다. 모범적인 실천사항을 적용

·보급하고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知的資本에 달려있다. 

APEC과 다른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점 더 지식의 분산, 관리, 기존
의 지식자본 stock에 대한 접근의 개선 및 새로운 지식창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PEC
회원국은 고도로 숙련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산출해내야 하는 세계적인 경쟁관계 속에 있다. 첨단 노동력은 '고도
로 숙련된 인력'으로 계속 충원될 필요가 있다. 기업·교육기관·정부가 이 인적자본의 주조정자이다. 

각국은 고도로 숙련된 수준높은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전략이 필요하다. 男女를 불문하고 이용가능한 모든 재능을 활
용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필수적이다. 현대국가는 전체국민의 일부라도 필요한 기술자원으로 사용하지 않
고서는 경제라는 엔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여성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여성이 
과학기술과 기술전문직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최근 
관리다양성을 강조하고 노동시장에서 혁신의 엔진으로서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도 역시 다양한 노동력이 적절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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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경우 창조적인 상승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性的차원의 또다른 중요한 측면이
다. 

경쟁력있는 인력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생산성, 성과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해
하고 적절히 요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물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다. 이러한 평등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최고의 재능을 선발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1993∼1995년에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UN위원회 性작업반'(Gender Working Group of the UN Commission on Science & Technology for 
Development)은 최고의 재능을 갖춘 여성의 고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문제를 파악하고 권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여
성전문가와 작업을 수행했다. 그들이 발견한 핵심문제는 과학기술 전문직에서 여성의 소외를 주제로 하는 다른 연구
에서 나타난 문제와 같다. 이 문제들은 북경 제4차 여성회의에서 아시아지역 제언에도 나타난다. 

UNCSTD 보고서에서 다룬 7가지 '이행조치(Transformative Actions)'는 과학기술과 전문직에서 여성참여를 방해
하는 요소를 극복하는 전략을 설명한다. APEC작업반의 주제와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세 가지 과제로 ① 교육과 훈
련에서 장벽해소 ② 기업·교육기관·정부부문 직업의 체제적 장벽을 해소하는 실천방안 ③ 정책결정자에게 문제를 가

시화하고 정책결정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적이고 비교가능한 性別 data 제공이다. APEC 회원국중 몇 국가는 이
러한 실천사항이 자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APEC의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작업반, 중소기업정책그룹(SME Policy Level Group), 경제위원회도 역시 이러한 실천사
항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왔다. 

2) 교육기회와 전문자격(Advanced Qualifications) 취득 

APEC회원국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戰後 아시아의 극적인 경제발전에 주요한 요인으로 
종종 언급된다. 초·중·고등교육 기관별 취학률을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는 초등교육 수준에서 100% 취학률을 

달성하고 있다. 중등교육수준의 취학률 또한 높다. 초등학교 등록상황과 고등교육으로 진급하는 기회에서 性別의 차
이는 통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性別격차가 심해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별자료는 또한 여학생들이 학문의 특정분야로 편중하고 다른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자연과학, 공학, 
농학분야는 남학생이 지배적이고 여학생은 인문학·법학·사회과학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분야 전문직에서 

여학생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 증대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the Promotion of 
Equal Access of Girls and Women to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1995년 7월, 서울)에서 기술분야 
여성참여는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네스코 1995년 세계교육보고서(UNESCO 1995 
World Education Report)에서도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기술, 산업, 공학분야 직종으로 이어지는 전공보다는 상업과 
서비스 분야 직업으로 연결되는 전공이나 훈련과정에 등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性固定觀念'은 여학생의 자존감, 피교육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야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1994년 '교육·
훈련의 성평등'에 관한 APEC HRD '경제개발관리 네트워크' 작업반회의(APEC HRD Working Group 'Network 
on Economic Development Management'(NEDM) Conference on Gender Equity in Education and Training)
에서 UN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발표한 핵심적인 주제였다. '성역할고정관
념'과 교육제도에서 기회부족 및 낮은 성취율간에는 相補관계가 존재한다. 교과목 내용을 분석하면 교재의 이미지와 
상징, 언어에서 성고정관념이 드러난다. 배타적인 언어가 종종 사용되어 남성은 대부분 지도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다
양한 흥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여성은 주로 어머니, 부인, 딸과 같은 부수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1995년 CSTD 보고서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 性差別 문제"(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 The Gender Dimension)에 따르면 여학생의 학교제도내 교육기회와 과학기
술분야의 탐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교과목 기획은 남학생과 같이 여학생의 생활경험을 적절히 반영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교제도안에서 교사와 지도자의 편견에 따른 행동은 여학생의 자신감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 어떤 교육기관은 새로운 직종에서 여성지원자의 수를 제한한다. 이러한 장벽은 어떤 경우 여학생이 기술적
인 전문직업분야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상의 장애에 근원이 있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연구하기 위한 장학금
이나 지원금에 지원하는 경우 여성에게는 엄격한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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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과학기술전문협회, 과학기술 기업조직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전문직에 참여하는 여학생의 수를 늘리도록 장
려하는데 매우 창조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기업과 산업부문에서는 여학생이 과기분야 전문직 선택을 장려하도록 교
환학생이나 여름방학캠프를 지원하기도 한다. 여성인재를 기술과 전문직종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업과 무역협회가 공
동으로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한다. 전문직 협회가 특히 공학과 화학분야의 성문제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교육문제를 
검토하여 역할모델, 선배후원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창조적 교과과목, 학생지원체제, 교사와 지도급 인사
를 위한 성인지모형 등 학교제도내의 모든 수준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개발한 경우도 있다. 

3)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 

인력개발과 생산성, 비용, 품질, 고객만족과 같은 기준성과척도(bottom line performance measures)간 연계를 보
여주는 상당히 많은 경험적 증거가 있다. 직업훈련은 비용이라기보다 투자이다. 이는 또한 건전한 사업행위이기도 하
다. 경영관련 문헌에 따르면 점점 더 높은 성과, 학습조직의 등장과 지적자본회계로 인력자산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비례해서, 여성은 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 새로운 기술의 확산은 여학생
과 여성이 교육과 계속적인 기술개발에 접근하면서 직면하는 장애의 일부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PEC HRD작업반의 산업기술을 위한 인력개발 네트워크의 보고서 "여성대상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 : 성문제와 프
로그램 성공요소"(Working Group Network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Industrial Technology 
"Industrial Technology Training Program for Women : Gender Issues and Programs Success Factors")에 
서는 훈련프로그램에서 성공의 요소를 검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분야 및 전문직종에서 여학생과 여성이 소
외를 극복하는 핵심요소로 지원 제도(support system)를 지적하였다. 지원네트워크란 역사적으로 남성에게만 제공
된 비공식적 훈련이나 조언(mentoring)을 여성에게 제공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과학, 공학, 사업분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하부구조(support infrastructure)로 기능할 수 있
는 수많은 가상네트워크가 탄생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전자네트워킹 시스템(electronic 
networking system) 중 흥미있는 사례는 SYSTERS(컴퓨터분야 전문직 여성을 위해 고안된 국제적 네트워크), 
SYSTERS-STUDENTS(컴퓨터 전공 여학생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WISNET(과학, 수학, 공학 분야 여성 대상), 
WITI(기술분야 여성의 토론그룹), WNE(핵분야 여성의 네트워크)이다. 전자네트워크은 여성에게 통신교육을 할 
수 있는 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네트워킹은 또한 정보제공과 아이디어 상호작용에 더 많은 
다양성을 가미할 수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기업, 학계, 정부의 고위급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개설되었다. 과학, 기술, 무

역분야 고위급 여성지도자 네트워크(High Level Women Leaders' Network in Science, Technology and 
Trade)는 경제·지역협력의 문제의 性의 시각을 부가함으로써 APEC 의 목표와 비젼에 긴밀히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네트워크대화(Dialogue of the Network)가 1996년 10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의제 속에는 사업기
회의 교환을 비롯하여 여성기업인, 중소기업, 혁신업체를 지원하는 전략 고려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원체제 네트워
킹의 이익을 알 수 있다. 

4) 경력도전과 변화전략 

과기분야에서 재능있는 여성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훈련 및 교육전략을 추구하다보면 일단 체제내에 들어간 후 많
은 재능있는 여성들이 중도하차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내부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
습을 제거하는데 전력하지 않는다면 '공급'측 전략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새는(leaking) 과학기술송수관' 현상
은 다양한 연구분야의 핵심이 되어왔다. 조직·기업·정부내에 남·녀를 모집하고 계속고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

경'창출은 APEC회원국 중 일부국가에서 '모범사례'식 방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공유할 만한 정
보의 풍부한 원천이 된다. 

과거 남성독점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장벽은 물론 보이지 않는 장벽
이 여성들이 전통적인 남성직종에서 계속 활동하고 승진하는 것을 방해한다. HRD작업반 NEDM이 발간한 APEC 연
구서인 "직업에는 무엇이 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력자원개발 평등성" (What's in a Job? Equity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sia-Pacific Economies)에서는 법과 규제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장벽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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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관행 배후의 원인을 더 완전히 이해하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입사시점부터 성차별을 제거하는 다양한 정책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인력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력개발조치, 평생교육, 평등한 보수와 승진정책, 대안적인 업무분장, 유연한 작업일정을 만든
다. UNESCO의 1996년 세계과학보고서(World Science Report)는 전체4장중 한 장에서 과학기술의 성차원 문제
를 다루었다. 변화가 효과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정책개입의 요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의 사례연구를 도표
화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타국가에서 사용·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로 체워진 도구상자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퇴출과 재진입'은 숙련된 인력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의 중요한 노동시장 문제이다. 여성노동자가 자녀와 노부모를 부
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급인력시장에서 퇴장하고 그러한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역할이 직업
의 연속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국
가에서는 최고의 인력을 보유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에는 
그 분야에서 퇴적한 사람들을 자기 분야의 최첨단에 유지하기 위해 또는 전문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가족부양을 위한 노동시장 퇴출과 재진입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광범위하게 승인된 다지
역 숙련표준(cross regional skill)과 자격증으로 촉진된다. 

5) 정책결정자를 위한 자료 

수많은 국제포럼에서 이미 과학기술분야여성에 대한 data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한 data가 
없다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포괄적이고 비교가능한 data없이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수혜를 확보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당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와 직업에서 능력있는 여성
을 고용하고 보유하기가 힘들다. 1995년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s)은 '여성 10년' (Decade for 
Women(1976∼1985))과 그 이후의 핵심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별자료수집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행동강령
은 명백한 핵심문제를 알 수 있도록 성별자료수집에 있어서 조화와 일관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1992년 환경에 개발에 관한 UN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P)에서 공식부
문과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노동의 계량화를 요청하였다. 1994년 아시아개발은행을 위한 행동계획은 보고서 '아시아
의 여성교육'(Education of Women in Asia)에서 여성교육 DB창출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UN CSTD의 성작업반
은 과학기술 및 기술 전문직 분야 여성자료의 결핍을 정책결정에서 중대한 '실종 고리 missing link'로 간주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자료수집을 7가지 이행조치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전세계 이공계 분야에 비중있는 공헌을 하는 아 ·태지역에서는 이미 선두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한 DB수집의 APEC-PECC Pacific Science and Technology Profil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DB는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고용된 곳을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DB는 경제분야에서 여성이 일하
고 있는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전일/임시, 유급/무급 고용상태에 대한 data와 함께 설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
대될 수 있다. 그러한 성별자료를 제공하려는 일부 APEC국가의 시도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6) 결론 및 미래의 기회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과학기술과 전문직 분야에서 성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전문적인 여
성발명가, 기업인, 과학자, 기술인들의 국제네트워크는 주요한 ' 과거와 미래의 여성, 과학, 기술에 대한 
Pavilion'(Once and Future Pavilion on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을 갖추었다. 주최국인 중국은 과학기
술혁신분야에서 중국여성의 업적에 대한 인상적인 전시를 개최하였다. '여성10년'과 그 이후 25년간의 연구활동에 
기반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최고의 여성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혁신정
책도구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개발과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지식기반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경제를 이
룰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긴 역사를 갖는 성차별과 편견을 제
거하려는 전략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모색만이 한층 다양한 인력의 활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경제적 성공의 핵심요인
이 다양성과 혁신임). 과학기술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의도적으로 포괄적인 전략은 미래의 성공적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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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경제방정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3. 회의진행상황 

서울에서 개최된 1996년 11월 4일 제2차 과학기술각료회의시 캐나다 측에서 "지식기반 경제에서 性과 과학기술: 
APEC을 위한 고려사항 "(Gender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Knowledge-based Economies: Some 
Considerations for APEC"이라는 제목의 회의논문을 제출하였다(제2절 참조). 협의결과 각료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재능있는 여성들의 고용과 보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기여 촉진을 APEC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발전을 성취한다는 APEC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였
다. 각료회의는 또한 과학분야에서 남녀의 창의성과 유동성 확장을 우선과제로 확립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각료회의에서는 여성관련 모범사례를 분류하고, APEC 웹페이지에 여성과 과학기술페이지를 제작하며, 
정책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비공식적 포럼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그룹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문제의 다각
적인 성격과 APEC포럼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력자원개발작업반의 경제개발관리네트
워크의 성문제에 대한 작업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중소기업정책 그룹, 교통실무그룹(Trans-portation Working 
Group),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와 같은 다른 APEC 포럼도 性문제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 과학기술특별작업반」은 APEC에만 있는 그룹이지만 다른 실무작업팀의 
표본이 될수 있다. 

다음은 제12차 ISTWG회의시 승인된 Terms of Reference전문을 요약한 것으로 이 특별작업반의 목표를 알 수 있
다. 

기능과 목적 

과학기술분야 직업에 男女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과학기술활동에 최고의 인력을 유인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특별작업반의 활동계획 

.과학기술에서 최선의 여성관련 정책사례를 분류하고 문서화한다. 

중점분야: 

㉠ 교육-교육정책 및 시행, 교과과정개발/시행, 보유(retention) , 과외활동, 평생교육직장-법적환경, 직장환경/정
책, 고용, 

㉡ 직장- 가정일의 균형, 지원체제, 승진, 

㉢ 훈련연구-연구비할당과정, 고용주와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과 연구소(원) 

APEC 웹사이트에 性과 과학기술 정보사이트 설계: ASTWEB과의 협동작업과 연구활동을 통해서 성과 과학기술 웹
페이지에 포함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on-line정보 파악: 성 관련 모범사례에 대한 작업결과를 본사이트를 통해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비공식적 포럼제공: 정기회의, on-line 정보배포. 

.ISTWG와 성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APEC 포럼간의 연계 촉진: 이러한 포럼에는 HRD, 중소기업정책 담당자그
룹, 교통실무그룹,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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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환, 정보교환, 활동참가를 통해 임시작업반이 수행하는 작업의 수준 향상; 다양한 APCE 포럼과 본 임시작업
반간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특히 주의. 

요약하자면 본 임시작업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직장, 연구분야의 과학기술 모범사례 검토 

② 웹사이트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에 결과배포 

③ 상호협조하고 정보를 나누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APEC 포럼 및 기타 관심있는 조직과 효과적으로 연계 

④ 과학기술 지역협력에 관한 차기 APEC각료회의(1998년 10월 멕시코 개최) 보고를 위해 ISTWG에 보고. 

1) 싱가포르 회의 

특별작업반의 첫 번째 회의(1997년 9월 30일 싱가포르)에서는 Terms of Reference와 작업계획, 세부활동에 대
해 토의하였다. 한국은 작업결과를 웹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APEC 웹사이트와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
국과 캐나다 대표는 앞으로의 임시작업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과 
활동을 발표하였다. 

2) 마닐라 회의 3)

1998년 3월 10∼11일 마닐라에서 열리 '전문가회의'에는 13개 APEC회원국에서 42명의 전문가 및 UNESCO와 
OCED전문가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에서 성별로 구분된 자료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별히 과학기술 교육과 경력
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 목적
은 1) 과학기술 교육과 경력추구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참가율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데이터의 실별 및 구체
화, 2) 과학기술에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며 성별로 구분된 자료의 모음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접근방식 및 협력방
식 모색, 3) 여성의 과학기술 관련 교육 및 고용참가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조치와 이를 
위한 자료분석이다. 

본 회의는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구성되었다. 

- 성(性)은 왜APEC 과학기술발달에서 중요한 이슈인가? 

- 현재 과학기술에서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무엇이며 어떤 상태인가? 

- 어떻게 APEC 국가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통합하도록 할 수 있는가? 

- 과학기술에서 최고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정책조치는 무엇인가? 

-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기위해 요구되는 핵심자료는 무엇인가? 

첫 번째 패널에서 한국대표 김영옥 박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취업에 관한 자료: 한국
의 사례" (Data on Gender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Work Piace: Korea's Case)를 주제로 발표하였
다. 한국의 경우 이학계열에 취학중인 학생의 경우 성별 동등을 이루고 있으나 공학에서는 여학생이 과도하게 낮게 
대표되고 있다(1996년 공학학사의 8.3%만이 여학생에게 수여됨). 더 큰 문제는 이미 배출된 이공계 고급여성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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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활용에 있다. 여성 이공계 졸업생은 동일학과의 남학생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며,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및 교
수요원으로 활약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의사결정수준에서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개념, 제한된 커버리지를 갖는 원자료로부터 산출됨으로써 여성의 낮은 참가실태, 근본원인 
및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 따라서 첫째, 센서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과학재단의 학
사학위자에 대한 조사, 박사학위자의 취업실태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자료가 생산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
용이 더욱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 사업장, 연구소에서 겪는 여성의 구체적 문제를 밝히는 미시적 연구가 병행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의 역할은 지속적 경력추구가 절대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계속 
취업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인 바,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방어해 내기 위해서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에 관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는 6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음 주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룹1: 유치원에서 중등교육까지(12학년) 

·그룹2: 연구 

·그룹3: 대학내 과학기술관련 학과에서 모집과 보유 

·그룹4: 성과 과학기술: 일터에서의 이슈 

·그룹5: 성과 과학기술: 협회에서의 이슈 

·그룹6: 국가간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APEC 협력기제 

각 그룹의 권고사항 

·우선분야의 서술: 우선분야 및 권고사항이 지향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APEC의 조치: 우선분야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정책입안과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밝혀내기 위한 전략, 자료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정책과 전략은? 

·APEC, 각 국가, 국제기구내 담당기구와 조직은? 

·각국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호 학습과 공유를 가능케 하기위해 APEC내 어떤 조정기구가 필요한가? 

·시간, 자금, 인력 등 필요한 자원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 

·권고사항의 실행을 위한 일정은? 

회의 성과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원고, 논의사항, 권고사항 등은 보고서의 형태로 APEC ISTWG, 제3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멕시코시티, 1998년 8월)에 지출되어 구체적실행전략이 모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의의 각종자료는 
APEC Website(http:// dserver.k.gc.ca/ssg/ag00001e. htm)에 게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친화적 발전, 평등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로 더 많은 여성이 들어와 최적활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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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의 우선분야로 자리매김되어 정책자원이 궁극
적으로 배당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도 불충분한 형편이다. 예컨대 여성인력이 특히 공학분야의 교육과
정에서 과소대표되고 있음은 대체로 알려지고 있으나, 취업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하고 또 대표성 및 지역간 비교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과학기술분야에서 과소활용되는지를 밝히는 수량적, 질적자료
가 매우 절실하다. 이와 같은 자료는 관련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회의는 이와 같은 통계자료의 중요성, 현재 부족한 통계자료와 지표, 향후 APEC회원국의 과제 등을 모색할 수 있
도록 완벽하게 구성되었다. 본 세미나 결과는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를 위해 심층적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는 시금석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대만회의 

3월 15일 대만 특별작업반회의에는 APEC회원국의 여성과학기술력의 교육, 직장, 연구 세 분야의 모범적인 활동을 
나누고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토의하였다. APEC 지도자는 과학기술자발전에 여성이 제대로 참여하는데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만들어내어 과학기술분야 훈련과 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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